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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Ⅰ

나노템코리아의 안목으로 발굴해 낸 아이템 

다공질 세라믹 가공기술인 ‘에어로픽스(are Fix)’는 일본 나

가오카 기술과학 대학 벤처기업인 나노템사에서 처음 개발

되었다. 새로운 발상으로 만들어낸 에어로픽스 기술은 진공

흡착, 에어부상 공정에 적용되어 기존 공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일본과 주로 거래하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나노템사의 ‘에

어로픽스’ 아이템을 접한 나노템코리아 정재승 대표는 이 아

이템의 진가를 알아봤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에서는 

높은 정밀도와 고성능을 가진 진공흡착 기술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기술이 에어로픽스였습니다.” 에어로픽스

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정재승 대표는 

2009년, 일본 나노템사의 한국 총판 대리점인 키메이 티엔씨

사를 설립해 에어로픽스를 국내에 보급했다.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의 AM OLED, Flexible 

Display 공정에서 에어로픽스 제품이 적용된 것이다. 

점차 국내 수요가 많아지자 정재승 대표는 과감히 투자

를 단행해 2013년, 100% 국내 출자된 ‘나노템코리아’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정재승 대표는 “일본보다 국내 에어로픽스 

제품 매출이 훨씬 높아 일본 나노템사도 기술 전수에 매우 

협조적”이라며 “해외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아이템을 국내에 

적용시킨 사례가 ‘에어로픽스’ 아이템”이라 설명했다. 최근엔 

나노템코리아, 에어로픽스(aero FIX)
- 나노템社만의 고유한 기술로 개발된 획기적 기술

- 다공질 세라믹 진공 흡착판·에어부상 유닛으로 기존 시장 판세 뒤흔든다.

주식회사 나노템코리아 www.naotemkr.com

지난해 열린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에서 유난히 관람객이 많아 눈에 띈 부스가 있었다. 세라믹 판 위에 놓인 물체가 반쯤 떠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세라믹 판에는 뿌려진 물이 순식간에 흡수되고 있었다. 마술 같은 광경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일련의 쇼는 ‘나노템코리아(대표 정재승)’에서 자사 신기술인 ‘에어로픽스(aero Fix)’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전시회에서 선보인 ‘에어로픽스’기술은 다공질 세라믹 진공 흡착판과 에어부상 유닛에 적용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04세라 088-091 기업.indd   88 2015-03-30   오후 12:30:54



April 2015  89

‘에어로픽스’ 제품의 50%이상을 나노템코리아에서 OEM 방

식으로 제작해 국내외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주목하는 에어로픽스 기술

에어로픽스 기술로는 ‘다공질 세라믹 진공 흡착판과 에어부

상 유닛 제품’을 제작한다. 독자적 세라믹 소결 기술로 주제

와 조제의 공정반응을 조절해 소결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워

크시트에 최적한 기공크기 및 기공률을 조정할 수 있다. 진

공 흡착판은 제조공정 시 완전소결하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분진발생 걱정이 없다. 모든 제품은 주문에 맞춰 사양, 사

이즈, 형상맞춤제작이 가능하다. 업계 최초로 롤 타입(Roll 

Type) 장비도 생산해 내고 있다.

에어로픽스 진공 흡착판은 홀사이즈가 2㎛으로 박막필름, 

글라스 등의 민감한 소재에 흡착자국과 스크래치를 남기지 

않는다. 기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흡착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변형이나 틀어짐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고성능 고밀도의 

균일 흡착이 가능하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갤럭시 시리

즈 제품이 ‘에어로픽스’진공흡착판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에어로픽스 에어부상 유닛은 기존 카본계열 유닛과 달리 

Set up, 공압제어, 조정이 간단해 복잡한 공업 제어가 필요 

없이 사후관리가 쉽다. 낮은 열전도율로 공급에어의 온도 차

에 의한 얼룩 문제 등의 발생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카본제품은 분진으로 표면에 검은 가루가 묻어날 수 있지만 

에어로픽스 에어부상 유닛은 완전 소결로 생산되어 분진 발

생 및 오염이 없고 표면저항이 약 1＊108Ω/sq이어서 정전기 

발생억제 및 제거 효과가 있다.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로픽스 에어부상 

유닛’ 데모기기. 다공질 

세라믹판에서 나오는 

공기로 물체가 부상해 

움직인다. 

롤 타입(Roll Type)으로 

제작된 에어로픽스 

세라믹 진공흡착판. 

롤 타입 진공흡착판은 

완정소성으로만 제작 

가능하다. 완결소성 

기술은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에어로픽스 기술 

중 하나다.

에어로픽스 진공 흡착판. 기존흡착장치에 

올려놓기만 해도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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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템코리아는 에어로픽스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

내외에 기술을 따라 한 다공질 세라믹 업체와 제품들이 생

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에어로픽스 기술을 따라

올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없다. 정재승 대표는 “에어로픽스 

세라믹판은 완전소성 방식으로 생산하지만, 타사들은 기술

부족, 생산코스트, 생산일 단축 등의 문제로 열압착 프레스

를 사용한다”며 “이런 제품은 세라믹입자가 떨어져 분진이 

생기거나 크랙, 깨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신공장 설립으로 제품 전량 국내 생산 목표

나노템코리아는 자체 투자와 일본 나노템 사의 기술·자본 

투자를 이끌어 ‘에어로픽스’ 전제품을 전량 우리나라 공장에

서 생산, 진행하여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 에어로픽스가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태

양전지, 인쇄분야, 로봇반송장비 등 첨단산업의 민감한 워크

를 취급하는 여러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매출액의 20% 이상을 R&D 분야와 생산성 

향상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첨단산업계에 에어로픽스 아이템이 

넓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접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공정 내 불량률 감소, 양산 코스트 

절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제품을 높게 

평가합니다.” 정재승 대표는 제품에 자신이 있으므로 홍보만 

잘 된다면 에어로픽스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이에 대비하여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현 부천 

테크노파크 공장을 R&D 전용 센터로 활용하고 경기도 내

에 공장용지를 구매해 생산장비 투입, 생산시설 확충을 통

해 신공장 설립할 예정이다. 신공장 설립되면 ‘에어로픽스’제

품의 국산화 효과와 수출증대, 인원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

대된다. 주학님기자 juhn28@naver.com

기존 에어로픽스보다 더 강력한 ‘에어로픽스 스트롱’제품은 컬이 심한 필름이나 굴곡, 구김 등이 심한 워크를 균일하게 흡착. 고정한다.  

나노템코리아 정재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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